
아스파탐 수요 정체양상
스테비오사이드로 대체 추세 … 제일제당 생산중단

국내 아스파탐 수요가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 아스파탐 시장은 연간 약 2 0 0톤 규모로 금액으로는 1 0 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진로소주

등 주요 주류기업들이 열안정성 등의 문제로 스테비오사이드로 전환함에 따라 수요정체 양상을 띠

고 있다.

국내 아스파탐 생산기업으로는 미원이 연간 생산능력 1 8 0톤 규모를 갖추고 국내 시장의 약 7 0 %를

점유하고 있다.

8 6년 아스파탐 생산을 시작한 제일제당은 채산성 및 시장성 등을 고려,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에

있으며 3톤정도의 재고량을 판매하고 있다.

미원에서는 녹십자로부터 아스파탐 공장을 인수해 지난 9 2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월 1 2톤정도를

미국등지에 수출하고 있고, 주류업계에 연간 4 0톤정도의 아스파탐을 국내 판매하고 있다.

가정용 및 호텔용으로 2.5% 아스파탐을 판매하고 있으나 수요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삼양사에서는 미국의 뉴트라 스위트로부터 아스파탐을 수입, 월 2톤정도를 국내 판매하고 있다.

현재 아스파탐 국내가격은 K G당 4만5 0 0 0원에서 5만원선으로 국산 및 수입품의 가격차이는 미미한

것으로 나타났다.

아스파탐은 페닐 알라닌과 아스파틱 산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인공합성감미료로 미원에서는 페닐 알

라닌을 자체 생산, 수입품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.

국내 아스파탐 수요는 소주제조 등에서의 사카린 규제와 가정용으로의 설탕 대체물로 사용되기 시

작했는데 아스파탐이 PH 및 열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히 용액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할 시에는 맛

이 변하고 열처리과정중 제품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.

이에 따라 진로소주 등 주요 메이커들이 스테비오사이드로 전환함에 따라 이분야에서 수요가 감소

하고 있다.

한편, 쵸코렛·빙과류·과자류 등으로는 용도가 확산추세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정용으로의 수요

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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